
울산단지, 4Q에도 생산증가 지속
산업단지공단 , 석유화학 수출호조 따라 … 수익성도 개선 전망

울산·온산단지 경기는 자동차, 석유화학, 조선 중심의 대기업 비중이 높아 3/4분기에는 주력업종의 내수 및

수출호조로 상승세를 기록했다.

4/4분기에도 중국의 경기호조에 따른 석유화학 수요급증, 조선의 수주회복 및 건조량 증가, 자동차의 대외

이미지상승과 품질개선, 품질보증기간의 연장 등 공격적 마켓팅에 힘입은 북미시장 수출 호조세 지속으로 상

승세를 이어갈 전망이다.

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, 울산·온산단지 생산은 주력업종의 내수 및 수출호조로 모두 증가하고, 내수는 주5

일 근무제 도입의 확산 및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완성차 판매의 증가와 석유화학의 국내 수요산업 호조세의

지속으로 4/4분기에도 증가할 전망이다.

수출은 국제유가의 불안정 및 환율하락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미국수출 호조 지속, 석유화학의 중

국수출 증가와 수출단가 상승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할 전망이다.

이에 따라 가동률이 앞으로 2년간의 충분한 건조물량을 확보한 조선과 자동차 및 석유화학의 생산증가에

힘입어 4/4분기에도 상승하고, 설비투자는 매출호조에 따른 자금사정의 개선으로 기존시설 유지보수 수준의

증가가 예상되고 있다.

이밖에 재고는 주력업종의 내수 및 수출수요의 급증으로 감소가 예상되며, 전자동차의 내수 및 수출호조에

따른 매출증대와 석유화학의 수출단가 회복 및 환율하락에 따른 생산비 부담 완화로 수익성도 개선될 전망이

다.

울산·온산단지의 BSI지수(2002.4Q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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